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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해제

(世宗實錄地理志 解題)

                                                      文化財管理局 金 田 培

  (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가 15세기 조선조(朝鮮朝)의 정치(政治)․경제(經濟)․

사회(社會)․군사(軍事)․교통(交通)․재정(財政)․산업(産業) 등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

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귀중(貴重)한 자료(資料)임은 이미 주지(周知)하는 사업(事業)이다. 

그러면서도 그 자료(資料)를 쉽게 구득(求得)할 수 없었던 관계로 우리들로부터 오랫동안 

소외(疎外)되어 온 자료(資料)임에도 틀림없다.

더우기 종래(從來)의 국학연구(國學硏究)가 중앙정부(中央政府) 중심(中心)의 연구(硏究) 

위주(爲主)이었고 지방(地方)에 관한 연구(硏究)는 자료(資料)의 부족(不足)으로 거의 도외

시(度外視)되었음을 감안하면 지방사연구(地方史硏究)에 있어서 지지(地志)가 지니는 사료

적(史料的) 가치성(價値性)은 지대(至大)한 것이며, 또 근간 이에 대한 인식(認識)과 수요

(需要)가 차츰 늘어가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는 재위(在位) 32年동안 많은 업적(業績)을 남기었다. 그 중에서

도 예(禮)․악(樂)․지리지(地理志)․정산(定算)은 대견한 역작(力作)이며 이것들은 주제별

(主題別)로 엮어졌기 때문에 편년체(編年體) 실록(實錄)에 있어서는 체제상(體制上) 부록

(附錄)으로 편입(編入)된 것인데, 그 중(中) 지리지(地理志)가 바로 세칭(世稱)의 세종실록

(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해당(該當)한다.

필자(筆者)는 이하(以下)에서 본(本) 지리지(地理志)의 편찬경위(編纂經緯)를 개관(槪觀)

하므로서 세종조(世宗朝)에 편찬(編纂)된 타지리지(他地理志)와의 상호관계(相互關係)를 

구명(究明)하는 한편, 동지(同志)가 차지하는 지리지(地理志)로서의 비중(比重)과 자체(自

體)가 지니고 있는 가치성(價値性)에 대(對)하여 언급(言及)하고자 한다.

  (二)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세종실록(世宗實錄)에 포괄(包括)되어있기 때문에 동

지리지(同地理志)의 편찬경위(編纂經緯)는 세종실록(世宗實錄)의 편찬경위(編纂經緯)와 일

치(一致)한다. 춘추관(春秋館)에서 우린지(郵麟趾) 등이 편찬(編纂)한 세종실록(世宗實錄)

에 대하여는 동서(同書)의 부록(附錄)에서,

217



- 2 -

景泰三年壬申三月 春秋館受命 始撰 景泰五年 甲戌三月畢

경태삼년임신삼월 춘추관수명 시찬 경태오년 갑술삼월필.

  

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문종(文宗) 2年(1452) 3月에 시찬(始撰)해서 단종(端宗) 2年

(1454) 3月에 완성(完成)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 단종실록(端宗實錄) 2년갑술(年甲戌) 3

月 신이조(辛已條)에도,

  

春秋館 撰進世宗大王實錄一百六三帙

춘추관 찬진세종대왕실록일백육삼질

  

이란 기록(記錄)이 있어 이를 뒷받침하여 준다. 즉(卽) 본실록(本實錄)은 세종대왕(世宗

大王)이 승하(昇遐)한지 2年 1개월(個月)뒤에 착수(着手)해서 2年 1개월(個月)만에 완성(完

成) 된 셈이다.

본(本) 실록(實錄)은 모두 일백육십삼권(壹百六十三卷)으로 편성(編成)되었는데 일권(一

卷)부터 일백이십칠권(壹百二十七卷)까지는 재위(在位) 32年間의 사실(史實)을 편년체(編

年體)로 엮었으며, 일백이십팔권(壹百二十八卷)부터 일백육십삼권(壹百六十三卷)까지는 여

러가지  지(志)를 첨가(添加)하였고, 권말(卷末)에 찬수관(纂修管)의 명단(名單)을 부록(附

錄)하였다. 지중(志中) 일백사십팔권(壹百四十八卷)부터 일백오십오권(壹百五十五卷)까지가 

지리지(地理志)이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모두 8권(卷) 8책(冊)으로 첫째권(卷)에는 경도한성

부, 구도개성유후사(舊都開城留後司)와 경기도(京畿道)가 수록(收錄)되어 있고, 잔여(殘餘) 

7권(卷)에는 7개도(個道)에 각각(各各) 1권(卷)씩 배당(配當)되었으며, 당시(當時)의 정치

(政治)․경제(經濟)․사회(社會)․문화(文化)등 제분야(諸分野)를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인문지리(人文地理)의 보전(寶典)이라 할 수 있다.

동서(同書)는 세조(世祖)11年(1465) 양성지(梁誠之) 의 계(啓)에 의(依)해서 주자(鑄字

(을해자(乙亥字)))로 인행(印行)하기 시작(始作)하여 성종(成宗) 4年(1473, 계사(癸巳))에 

완료(完了)되었으며 이는, 춘추관(春秋館)․충주(忠州)․전주(全州)․성주(星州)의 사고(史

庫)에 각각(各各) 분장(分藏)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타버리고 전주사고본(全州史庫

本)만이 잔존(殘存)하던 중 선조(宣祖) 39年(1606)에 전주본(全州本)을 저본(底本)으로 다

시 인출(印出)하여 정족산(鼎足山)․적상산(赤裳山)․태백산(太白山)․오대산(五臺山) 사고

(史庫)에 분장(分藏)하였으나 모두 없어지고 현재(現在)에는 정족산본(鼎足山本(을해자(乙

亥字)))과 태백산본(太白山本(선조실록자(宣祖實錄字)))이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大學校附

屬圖書館)에 보존(保存)되어 있는데, 이 두 이본(異本)의 지리지부분(地理志部分)만을 비교

(比較)하면 다음 표(表)와 같다.

정족산본(鼎足山本)

권차

(卷次)

책수

(冊數)

장수

(張數)

낙장

(落張)

활자명

(活字名)

보사

(補寫)

염랍

(染臘)

찬진년

(撰進年)

인출년

(印出年)

표지

(表紙)

고폭

(高幅)

    148 1 23 무(無)
을해자

(乙亥字)
무(無) ○

문종(文宗)2-

  단종(端宗)2
성종(成宗) 4 견(絹)

54.3cm×

   30cm

    149 1 23 〃
사본

(寫本)
전(全) × 〃 현종(顯宗) 5 지(紙) 〃

    150 1 36 〃
을해자

(乙亥字)
무(無) ○ 〃 성종(成宗)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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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차

(卷次)

책수

(冊數)

장수

(張數)

낙장

(落張)

활자명

(活字名)

보사

(補寫)

염랍

(染臘)

찬진년

(撰進年)

인출년

(印出年)

표지

(表紙)

고폭

(高幅)

    151 1 29 〃 〃 〃 ○ 〃 〃 견(絹) 〃

    152 1 13 〃 〃 〃 ○ 〃 〃 지(紙) 〃

    153 1 14 〃 〃 〃 ○ 〃 〃 〃 〃

    154 1 22 〃 〃 〃 ○ 〃 〃 견(絹) 〃

    155 1 18 〃
사본

(寫本)
전(全) × 〃 현종(顯宗) 5 지(紙) 〃

태백산본(太白山本)

권차

(卷次)

책수

(冊數)

장수

(張數)

낙장

(落張)

활자명

(活字名)

보사

(補寫)

염랍

(染臘)

찬진년

(撰進年)

인출년

(印出年)

표지

(表紙)

고폭

(高幅)

    148 1 23 무(無)
사본

(寫本)
전(全) ×

문종(文宗)2-

  단종(端宗)2
미상(未詳) 지(紙)

42.3cm×

   31cm

    149 1 23 〃 〃 〃 × 〃 〃 〃 〃

    150 1 36 〃 〃 〃 × 〃 〃 〃 〃

    151 1 29 〃 〃 〃 × 〃 〃 〃 〃

    152 1 13 〃 〃 〃 × 〃 〃 〃 〃

    153 1 14 〃 〃 〃 × 〃 〃 〃 〃

    154 1 22 〃 〃 〃 × 〃 〃 〃 〃

    155 1 18 〃 〃 〃 × 〃 〃 〃 〃

위의 표(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족산본(鼎足山本)은 을해자(乙亥字)로 인출(印出)된 

초간본(初刊本)임을 알 수 있고, 이 중 권(卷)149․155 2권은 사본(寫本)인데, 이것은 현종

(顯宗) 5年에 보사(補瀉)한 부분(部分)을 제외(除外)하고는 모두 염랍(染臘)되어 보존상태

(保存狀態)가 양호(良好)하다.

태백산본(太白山本)은 당초에는 선조실록자(宣祖實錄字)로 인출(印出)된 것이나 후(後)

에 낙질(落帙)되어 모두 보사(補瀉)한 것이며, 권책수(卷冊數) 및 책장수(冊張數)에도 변동

(變動)이 없고 다만 책(冊)의 크기가 좀 적을 뿐이다.

또 규장각도서(奎章閣圖書)에는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지리지(地理志)만을 발췌한 8권

(卷) 8책(冊)의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사본(寫本) 34.5㎝×21.2㎝, 사년미상(寫年

未詳))가 전(傳)하고 있다.

  (三)

위에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편찬(編纂) 및 간행경위(刊行經緯)를 살펴보

았거니와 다음에는 본서(本書)가 차지하는 지리서(地理書)로서의 비중(比重)과 특성(特性)

을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세종조(世宗朝)의 관찬지지(官撰地志) 편찬사업(編纂事業)을 개

관(槪觀)하고자 한다.

세종조(世宗朝)에 있어서 관찬지지(官撰地志) 편찬사업(編纂事業)은 본서편찬(本書編纂)

의 저본(底本)이 되었던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와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의 

편찬경위(編纂經緯) 및 상호관계(相互關係)를 검토(檢討)함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고 느

껴진다.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의 편찬사업(編纂事業)은 세종(世宗) 6年 11月에 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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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命)되어 8년후(年後)인 동왕(同王) 14年 1月에 찬진(撰進)되었다. 즉(卽) 동지리지(同地

理志)의 편찬(編纂)은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동왕(同王) 6年(1424)) 11月 대제학(大提學) 

변수량(卞秀良)에게 지지(地志) 및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연혁(沿革)을 찬진(撰進)하도록 

하명(下命)한데서부터 비롯 되었는데, 동왕실록(同王實錄) 6년갑진(年甲辰) 11月 병술조(丙

戌條)에, 

召 大提學卞季良曰 故老漸稀 不可無文籍 本國 志及州府郡縣古今沿革

소 대제학변계량왈 고노점희 불가무문적 본국 지급주부군현고금연혁

俾撰以觀 然今春秋館事 劇地志則不可爲也 姑撰州府郡縣沿革而觀之

비찬이관 연금춘추관사 극지지칙불가위야 고찬주부군현연혁이관지

李良啓曰 地志及州郡沿革一體事也 使兼春秋館一人掌之 

이량계왈 지지급주군연혁일체사야 사겸춘추관일인장지 

臣與卓愼․尹淮共議撰之…上曰…地志及州郡沿革 卿今撰進.

신여탁신․윤회공의찬지…상왈…지지급주군연혁 경금찬진.

이라는 기사(記事)가 있어 저간(這間)의 사정(事情)을 잘 설명하고 있거니와, 또 동왕실

록(同王實錄) 14년임자(年壬子) 1月 기묘조(己卯條)에, 

領春秋館事孟思誠 監館事權軫 同知館事 尹淮․申檣等 進新撰八道地理志.

영춘추관사맹사성 감관사권진 동지관사 윤회․신장등 진신찬팔도지리지.

운운(云云)한 것을 보면 변계량(卞季良)에게 하명(下命)한지 8년후(年後)인 세종(世宗) 

14年(1432)에 완성(完成)하여 진헌(進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는 아직 실물(實物)을 찾아볼 수 없어 유감(遺憾)이나, 

다음에 언급(言及)할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 

그 체례(體例) 및 내용(內容) 등의 원형(原形)을 규지(窺知)할 수 있다.

동서(同書)는 조선왕조(朝鮮王朝) 최초(最初)의 관찬지지(官撰地志)라는 점(點)에서 그 

비중(比重)이 크며, 또 15세기(世紀) 조선(朝鮮)의 현황(現況)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세종

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저본(底本)이었다는 점(點)에서 크게 평가(評價)된다.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의 편찬사업(編纂事業)은 세종(世宗) 6年 호조(戶曹)에서 경

상감영(慶尙監營)에 하달(下達)된 후(後) 만일년(滿一年)만인 익년(翼年) 12月에 성편(成

編)하여 춘추관(春秋館)에 전상(轉上)함으로서 완료(完了)되었다. 본지(本志)의 편찬(編纂)

은 동왕(同王) 6年 변계량(卞季良)에게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의 편찬(編纂)을 

하명(下命)한데서부터 부수(附隨)되는데, 동서(同書)의 서(序)에,

皇明永樂二十二年甲辰 冬十有二月朔日壬寅 春秋館受敎 慶尙道府州郡縣 

황명영락이십이년갑진 동십유이월삭일임인 춘추관수교 경상도부주군현 

歷代官號 邑名 沿革及離合 令戶曹移關各道 備細推覈 轉送本館 以憑參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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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관호 읍명 연혁급이합 영호조이관각도 비세추핵 전송본관 이빙참고…….

라 한 것으로 보아 본서(本書)의 편찬(編纂)이 세종(世宗) 6年 12月에 하명(下命)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영호조이관각도(令戶曹移關各道)」라는 문구(文句)로 보아 전국팔도(全國

八道)에 동일(同一)한 내용(內容)의 지시(指示)가 동시(同時)에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또 동서(同書)의 서(序)에,

…洪熙元年乙巳 夏六月旁死魄庚子 禮曹受敎 各道府州郡縣 歷代官號 

…홍희원년을사 하육월방사백경자 예조수교 각도부주군현 역대관호 

  邑名 沿革 離合 更令 各道 將所上規式 推覈移文……

  읍명 연혁 이합 갱영 각도 장소상규식 추핵이문……

이라 하였듯이 이번에는 진일보(進一步)해서 일정(一定)한 규식(規式)에 따라 지지(地志)

를 편찬(編纂)하도록 각도(各道)에 재지시(再指示)하였다.

이렇게 하여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는 만일년후(滿一年後)인 세종(世宗)7年(1425) 

12月에 완성(完成)되었으니, 그것은 

…峕太歲乙巳 冬十有二月朔日丙寅 監司敬齊晋 陽河演淵亮識

…시태세을사 동십유이월삭일병인 감사경제진 양하연연량식

라고 본서(本書)를 성편(成編)하고 붙인 경상감사(慶尙監司) 하연(河演)의 서문(序文)에 

의(依)하여 확인(確認)할 수 있다. 동시(同時)에 각도(各道)의 지리지(地理志)가 작성(作成)

되었으리라 추측(推測)되나 현재(現在)에는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만이 전존(傳存)한

다. 동서(同書)는 당시(當時) 2부(部)가 작성(作成)되어 원본(原本)은 경사(京師)로 전송(轉

送)하고 부본(副本)은 경주부(慶州府)에 비치(備置)하였었음을 그 서(序)에서 밝혔는데, 현

재(現在)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大學校附屬圖書館)에 소장(所藏)된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

理志)는 당시(當時) 경주부(慶州府)에 비치(備置)했던 부본(副本)임을 기록(記錄)과 인기

(印記)로 미루어 보아 쉽게 알 수 있다.

이상(以上)에서 세종조(世宗朝)의 지지편찬경위(地志編纂經緯)를 개관(槪觀)하였거니와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를 찬성(纂成)하여 춘추관(春秋館)에 송부(送付)한 것이 세종

(世宗) 7年(1425)이며, 권진(權軫)․신장(申檣) 등이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찬

진(撰進)한 것이 세종14年(1432)이니,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는 세종(世宗)6年(1424) 

변계량(卞季良)에게지지(地志) 및 주군현(州郡縣)의 연혁(沿革)을 찬진(撰進)토록 하명(下

命)한 다음해에 완성(完成)을 보았고,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는 경상도지리지(慶

尙道地理志)가 완성(完成)된지 7년후(年後)에 성편(成編)되었으며, 세종실록(世宗實錄)은 

단종(端宗) 2年(1454)에 찬진(撰進)되었으니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가 완성(完成)된

지 29년후(年後)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 상기(上記) 각(各) 지리지(地理志) 상호간(相互間)의 관계(關係)를 구명(究明)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와

의 관계(關係)를 살펴보면, 세종실록지리지서(世宗實錄地理志序)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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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地志 略在三國史 他無可稽 我世宗大王 命尹淮․申檣等 考州郡沿革 乃撰是書

동국지지 약재삼국사 타무가계 아세종대왕 명윤회․신장등 고주군연혁 내찬시서

歲壬子書成 厥後離合不一 特擧雨界新設州鎭 續附于其 道之末云.

세임자서성 궐후리합불일 특거우계신설주진 속부우기 도지말운.

이라 하였는데, 임자년(壬子年)은 세종(世宗) 14年이므로 「임자서성(壬子書成)」의 시서

(是書)는 윤회(尹淮), 신장(申檣) 등이 세종(世宗) 14年에 찬진(撰進)한 신찬팔도지리지(新

撰八道地理志)인 바, 결국(結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

道地理志)에 세종(世宗) 14年이후(以後) 세종실록(世宗實錄)이 완성(完成)된 단종(端宗) 2

年(1454)까지 22年이 경과(經過)하는 동안 행정구역(行政區域)의 변동(變動), 특(特)히 양

계(兩界)의 신설(新說) 주진(州鎭)을 그 도(道)의 끝에 속부(屬附)한데 불과(不過)함을 추

찰(推察)할 수 있다. 아울러 역대왕조(歷代王朝)의 실록(實錄)이란 그 왕(王)의 재직중(在

職中)업적(業績)을 모아 편찬(編纂)한 것이므로 세종조(世宗朝)에 찬진(撰進)된 신찬팔도지

리지(新撰八道地理志)의 내용(內容)이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수록(收錄)되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다음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와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의 관계(關係)를 구

명(究明)하기 위(爲)하여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경상도부분(慶尙道部分)과 경

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의 내용(內容)을 비교(比較)하여 보면, 연혁(沿革)․산천(山川)․

호구(戶口)․성씨(姓氏) 등에 있어서 두 지리지(地理志)의 내용(內容)이 유사(類似)하며, 

특(特)히 호구(戶口)는 도전체(道全體)만은 약간(若干)의 차이(差異)가 있으나, 군현(郡縣)

에 이르러서는 수자(數字) 하나 틀리지 않음을 이미 이찬박사(李燦博士)께서 고증(考證)한 

바 있으며, 또 필자(筆者)도 졸고(拙稿) 「조선조(朝鮮朝)의 읍지연구(邑志硏究)」에서 수

영급도만호(水營及都萬戶), 만호(萬戶), 천호(千戶), 소령병선(所領兵船), 소기군수(所騎軍

數)를 비교(比較)하여 두 지리지(地理志)의 내용(內容)이 유사(類似)함을 지적(指摘)한 바 

있다. 또 사리상(事理上)으로 보아 세종(世宗)께서 동왕(同王) 6年 11月에 주부군현연혁(州

府郡縣沿革(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의 편찬을 명(命)하였는데, 춘추관(春秋館)이 

동년(同年) 12月에 주부군현연혁(州府郡縣沿革(각도지(各道志))) 편찬의 수교(受敎)가 호조

(戶曹)를 통(通)해 각도(各道)에 하달(下達)되였으니 이것이 일련(一連)의 작업(作業)임은 

분명(分明)한 사실(事實)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

地理志)의 저본(底本)이 되었으며,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는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

地理志)의 편찬자료(編纂資料)가 되었음이 명백(明白)해졌고, 또한 세종조(世宗朝)의 지리

지편찬사업(地理志編纂事業)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 완성(完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거론(擧論)한 일련(一連)의 지리지편찬사업(地理志編纂事業)은 

조선조(朝鮮朝) 최초(最初)의 관찬지지(官撰地志) 편찬사업(編纂事業)인 동시(同時)에 그 

후(後)에 편찬(編纂)된 여지승람(與地勝覽) 및 문헌비고여지고(文獻備考輿地考)에 비교(比

較)하여 체례상(體例上) 독특(獨特)한 경지(境地)를 갖춘 지리지(地理志)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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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四)

상술(上述)한바 있거니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모두 8권(券) 8책(冊)인데, 

권(券) 148에는 경도한성부(京都漢城府), 구도개성류후사(舊都開城留後司) 및 경기도(京畿

道)가 수록(收錄)되었으며, 충청도(忠淸道)(권(券) 149), 경상도(慶尙道)(권(券)150), 전라도

(全羅道)(권(券)151), 황해도(黃海道)(권(券)152), 강원도(江原道)(권(券)153), 평안도(平安道)(권

(券)154), 함길도(咸吉道)(권(券)155)가 차례로 수록(收錄)되었다. 

경도한성부(京都漢城府)는 지명변천(地名變遷)과 연혁(沿革)과 본조이전(本朝以前)의 환

도경위(還都經緯), 관직원(官職員)의 종류(種類)와 개폐(改廢), 도성(都城)의 주회(周回) 보

수(步數)․규모(規模)․성문(城門)의 명칭(名稱)과 방위(方位), 5부(部) 및 소속방(所屬

坊)(49방(坊))등 행정구역(行政區域)의 명칭(名稱), 종묘(宗廟)․사직(社稷)․문묘(文廟)등

의 명칭(名稱)․소재지(所在地), 유래(由來) 및 부속시설(附屬施設)의 명칭(名稱)․용도(用

途) 및 소재지(所在地), 부내(府內)에 소재(所在)하는 정(亭)․교(橋)․가(街)․시(市)․루

(樓)․랑(廊)․관(館)의 명칭(名稱)과 유래(由來), 5부(部) 미 성저십리(城底十里)의 호수

(戶數)와 간전결수(墾田結數), 진산(鎭山)․산사(山祠)와 봉화(烽火) 및 상준처(相准處), 적

전(籍田)․도(渡)․강(江)․두(頭)․영고(泳庫)․조지소(造紙所)․수전(水輾)․동서활인원

(東西活人院)․귀후소(歸厚所)․급전사찰(給田寺刹), 봉경(封境) 및 국경(國境)과 한성부

(漢城府)와의 상거리수(相距里數) 등을 기재(記載)하였고, 

구도개성유후사(舊都開城留後司)는 지명변천(地名變遷)의 연혁(沿革), 나성(羅城)의 축조

경위(築造經緯)․주회보수(周回步數)․규모(規模)․사대문(四大門)의 명칭(名稱)․내성(內

城)의 주회보수(周回步數), 관직명(官職名)과 정원(定員), 진산(鎭山)․대정(大井)․궁전(宮

殿)․왕궁(王宮)의 구기(舊基)․릉(陵)․문묘(文廟) 및 사방계역(四方界域), 도성(都城)의 

호구수(戶口數), 군정수(軍丁數) 및 속현개성(屬縣開城)의 호구수(戶口數)․군정(軍丁)․성

씨(姓氏), 적전(籍田)․역봉화(驛烽火)․산(山)․강(江)․도(渡)․동(洞)․급전사찰(給田寺

刹)․명승(名勝)(송도팔경(宋道八景))․영이(靈異) 등을 기재(記載)하였고,

경기도(京畿道)를 비롯한 팔도(八道)는 각각(各各) 관직명(官職名)과 정원(定員), 연혁

(沿革), 감영(監營)의 소재지(所在地), 사경(四境), 소관(所管)(폭원(幅圓), 명산(名山), 대천

(大川), 조운(漕運), 호구(戶口), 군정(軍丁)(대위군(大衛軍)․선군(船軍)․장번수군(長番水

軍)․영진군(營鎭軍)․익군(翼軍)․수성군(水城軍)․잡색군(雜色軍)), 벽전결수(壁田結數), 

궐부(厥賦), 궐공(厥貢), 종양약재(種養藥材), 토산(土産), 토의(土宜), 육수군(陸水軍)의 군

영(軍營) 및 주둔지(駐屯地), 각도정역찰방소관역(各道程驛察訪所管驛) 및 관원(官員)의 직

명(職名)과 정원(定員), 문묘(文廟), 성씨(姓氏)(토성(土姓)․가속성(加屬姓)․망성(亡姓)․

속성(續姓)․천강성(天降姓)․사성(賜姓)․당래성(唐來姓)․투화성(投化姓) 등), 염소자기

소(鹽所磁器所), 도기소(陶器所), 읍성(邑城)(산성(山城)․토성(土城)․석성(石城)․구자(口

子)․행성(行城)), 목장(牧場), 봉화(烽火) 및 상준처(相准處), 인물(人物), 루정(樓亭), 토지

비척(土地肥瘠), 풍기새난(風氣塞暖), 민속소상(民俗所尙), 진도(津渡), 진산(鎭山), 왕릉묘

사(王陵墓祠), 행제(行祭), 이궁(離宮), 사찰(寺刹), 어량(魚梁), 관방(關坊), 고적(古蹟), 대

제(大堤), 도서(島嶼), 대지제(大池堤), 향(鄕), 소(所), 부곡(部曲), 목책(木柵), 월경처험조

처(越境處險阻處), 온천(溫泉), 영이(靈異), 역관(驛館), 체마소(遞馬所), 요해(要害) 등 내용

(內容)을 도(道)에 따라 해당(該當)되는 것만을 기재(記載)하였으며 소관(所管) 부주군현

(府州郡縣)도 각기(各記) 해당사항(該當事項)만을 열기(列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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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도(各道) 「소관(所管)」을 보면, 경기도(京畿道)는 목(牧) 1․도호부(都護部) 

8․군(郡) 6․현 (縣)26이며, 충청도(忠淸道)는 목(牧) 4․군(郡) 11․현령(縣令) 1․현감

(縣監) 39, 경상도(慶尙道)는 유수부(留守府) 1․대도호부(大都護府) 1․목(牧) 3․도호부

(都護部) 6․군(郡) 15․현령(縣令) 6․현감(縣監) 24, 전라도(全羅道)는 유수(留守) 1․목

(牧) 2․도호부(都護部) 4․군(郡) 12․현(縣) 39(주(註):37의 오기(誤記)), 황해도(黃海道)

는 목(牧) 2․도호부(都護部) 3․군(郡) 7․현(縣) 12, 강원도(江原道)는 대도호부(大都護

府) 1․목(牧) 1․도호부(都護部) 4․군(郡) 7․현(縣) 11, 평안도(平安道)는 유수(留守) 1, 

대도호부(大都護府) 1, 목(牧) 3․도호부(都護部) 5(주(註):4의 오기(誤記))․현(縣) 14(주

(註):13의 오기(誤記)), 함길도(咸吉道)는 유수부(留守府) 1․대도호부(大都護府) 1․목(牧) 

1․도호부(都護部) 4․군(郡) 7․현(縣)1인바 팔도(八道)의 소관(所管) 주부군현(州府郡縣)

의 총수(總數)는 유수부(留守府) 4, 대도호부(大都護府) 4, 목(牧) 17, 도호부(都護部) 33, 

군(郡) 90, 현(縣) 180 도합(都合) 328개소(個所)에 달(達)한다.

  (五)

조선왕조(朝鮮王朝)의 관찬지리지(官撰地理志) 편찬사업(編纂事業)은 역대왕조(歷代王

朝)가 심혈(心血)을 기울여 추진(推進)하던 계속적(繼續的)인 사업(事業)이었다. 따라서 본

(本)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지리지(地理志)로서의 비중(比重)을 구명(究明)하

기 위(爲)하여는 조선조(朝鮮朝) 관찬지지(官撰地誌) 편찬경위(編纂經緯)를 몇 단계(段階)

로 구분(區分) 고찰(考察)하여 봄이 타당(妥當)할 것이다.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의 편찬(編纂)에 착수(着手)하여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

理志)를 거쳐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가 성편(成編)된 때까지를 제일단계(第一段

階)라 하고,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의 편찬(編纂)에 착수(着手)하여 경상도속찬지리지(慶

尙道續撰地理志)와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을 거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

覽)이 출간(出刊)된 때까지를 제이단계(第二段階)라 한다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착수(着手)하여 증정문헌비고(增訂文獻備考)와 증보문헌

비고(增補文獻備考)가 인출(印出)된 때까지를 제삼단계(第三段階)라 할 수 있으며, 

시기(時期)의 중복(重複)은 있으나 고종조(高宗朝)의 대대적(大大的)인 각군읍지(各郡邑

誌)의 편찬사업(編纂事業)을 제사단계(第四段階)라 할 수 있다. 

결국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조선왕조(朝鮮王朝) 최초(最初)의 지지편찬단계

(地志編纂段階)에 속(屬)하며, 또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가 전존(傳存)하지 않는 

오늘날 현존(現存)하는 조선왕조(朝鮮王朝) 최초(最初)의 관찬지지(官撰地誌)라 할 수 있

다. 물론(勿論)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가 있기는 하나 이는 지방관찬(地方官撰)일 뿐 

아니라 그 내용(內容)이 경상도(慶尙道)에만 국한(局限)되기 때문에 중앙정부(中央政府)에

서 편찬(編纂)한 관찬(官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는 조선왕조(朝鮮王朝)의 관찬지지(官撰地誌) 중 현존(現存)하는 최고본

(最古本)이라는 점에서 또한 가치성(價値性)이 인정(認定)되며, 둘째로는 삼국사기지리지

(三國史記地理志)가 국토(國土)의 위치(位置)와 연혁(沿革)에 치중(置重)되어 지명(地名)의 

설명(說明)과 나열(羅列)에 불과(不過)한 반면(反面), 본(本)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

志)는 자연(自然)과 인문(人文)에 관하여 상세(詳細)하게 기술(記述)함으로서 삼국사기지리

지류(三國史記地理志類)의 체례(體例)를 완전(完全)히 탈피하고 인문지리서(人文地理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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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새로운 체례(體例)를 갖추었고, 이렇게 하여 조선조(朝鮮朝) 초기(初期)의 지리지(地

理志) 편찬체례(編纂體例)가 확립(確立)되었으며 그 후(後)의 지리지편찬(地理志編纂)에도 

크게 영향(影響)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수록내용(收錄內容)이 풍부(豊富)하여 15세기 조선

(朝鮮)의 실정(實情)을 환하게 들여다 보 는 듯하며, 이는 사실상(事實上) 저간(這間)의 정

치(政治)․경제(經濟)․사회(社會)․문화(文化)․산업(産業)․군비(軍備)․교통(交通) 등의 

연구(硏究)에 불가결의 자료임을 첨언(添言)한다. 다만 본(本) 지리지(地理志)도 지리적(地

理的)인 여러 사실(事實)을 나열(羅列)하였을 뿐 상호관계(相互關係)나 원인(原因)을 밝히

지 못하였으므로 역시(亦是) 백과사전식(百科辭典式) 범주(範疇)를 벗어나지 못하는 감이 

있으나, 이것은 지리학(地理學)의 발달이 유치했던 당시(當時)에는 불가피(不可避)한 일이

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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